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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안내(고해성사는 미사15분전)


	본당 주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 (Herz-Jesu 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사제관)
	매주 : 월 07:30  화 19:00  수 19:00

목 19:00  금  07:30

	
	성시간 : 매월 첫 주 목요일  19:00

	지방 공동체 미사
	Osnabrück : 둘째 주 토요일 17시

Hannover  :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Bremen     : 넷째 주 토요일 17시 30분


Bankverbindung :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 (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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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는 다는 건,,,2
                                                      서정범(세례자 요한)

(***지난호에이어 계속)

둘째, 우리 자신들 대부분의 모습이 나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되어 지는 주변상황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 많아진다 라는 이유로 ‘나이라는 것은 숫자일 뿐이다’라는 문구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하지 못했던 일들,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유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라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의욕적이고 젊게 살아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자신의 삶을 나이라는 테두 리 안에 스스로 가두어 버리고 자기자신이 아니라 나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는 않은 면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주어지 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기력함입니다. 자기자신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고 수용하는 무기력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뜻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십자가 위에 당신 자신을 무기력하게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상권한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면서 바로 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수행하게
될 지도력의 핵심이 바로 무기력함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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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기자신을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권한을 위임받은 베드로가 살아가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다는 건,,,3

여기에서 저는 우리들이 나이를 먹어 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로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약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자기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용기있는 결단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이를 먹어 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은,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다른 사람에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기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나이를 한살한살 더 먹는다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자기자신을 내어놓고 하느님과 다른 사람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을 하나씩하나씩 확장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자기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 자기자신의 뜻을 다른사람들 에게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미덕으 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 하나도 주장하지 못하거나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되어지 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자기자신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고 자기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득시키는 사람을 멋있고 행복하며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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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자신들이 신앙인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세월이라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게 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는 예수님의 본보기와 그분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무기력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이웃에게 자기자신을 무기력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세월이라는 것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삶의 원리 또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삶의 원리 또는 삶의 모델은 ‘무기력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영성의 향기 *


 모든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 것도 맛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얻기에 다다르려면,아무 것도 얻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아무 것도 되려고 하지 말 것

 

  모든 것을 알기에 다다르려면, 아무 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
                 
        - 십자가의 성 요한(사제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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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강의
                                                                        현욱(루카스)

Hi Leute,

ab heute möchte ich über dies und das schreiben, jedoch hauptsächlich über den PC und das Internet.

Für Profis ist es zwar nicht gedacht, vielleicht kann ich trotzdem einige von Euch an interessanten Infos weitergeben.

Zur Info: 

Ich gehe ausschließlich auf Rechner mit Betriebssystem XP e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egriffserklärung:

PC: 
Der aus dem Englischen stammende Begriff Personal Computer (PC), übersetzt „persönlicher Rechner“, ist der Handelsname einer Reihe von Computersystemen, die ursprünglich von der Firma IBM hergestellt wurden. Es handelt sich um bestimmte Typen von Heim oder Arbeitsplatzrechnern, die einer einzelnen Person zur Verfügung stehen und auf deren Bedürfnisse angepaßt werden können. Hier besteht schon einmal ein grober Unterschied zu Großrechnern, auf den mehrere Personen gleichzeitig arbeiten können.

Computer:

Ein Computer  ist ein Recheneinheiten , der Informationen mit Hilfe einer programmierbaren Rechenoperationen verarbeiten kann. Der englische Begriff computer, abgeleitet vom Verb to 
compute (rechnen), bezeichnete ursprünglich Mensche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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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älend langwierige Berechnungen vornahmen.

Internet:

Das Internet (Abkürzung für engl. Interconnected Networks, oder lat. inter, zwischen – also das (Über-)Netzwerk) ist ein weltweites Netzwerk voneinander unabhängiger Netzwerke.

Das weltweite Computernetzwerk mit vielen Millionen Benutzern wurde Mitte der 90er Jahre zum Standardmedium für die Kommunikation per Computer. Der Grund für die rasant wachsende Popularität war die Einführung des World Wide Web (WWW) mit einheitlicher Technologie (Protokolle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Begonnen hat die Geschichte des Internet vor rund 30 Jahren mit dem sogenannten Arpanet, durch das Wissenschaftler im Auftrag des US-Verteidigungsministeriums ursprünglich vier Rechner an entfernten Standorten verbanden. In den Folgejahren schlossen sich immer mehr Unis und Forschungseinrichtungen an. Es entstand ein Netzwerk ohne Zentrale, das sogar einen Atomkrieg überstehen sollte. Als dann in den achtziger Jahren andere ähnliche Verbände mit dem Ursprungsprojekt verkoppelt wurden, wuchs ein Netz aus Netzen: das Internet. Datenpakete im Internet finden ihr Ziel sogar wenn Bereiche des Netzes gestört sind oder ausfallen. In den letzten 25 Jahren sind die wichtigsten Internet-Basisdienste entwickelt worden: e-Mail, Datentransfer, Chat, Newsgroups und einige mehr, doch erst das WWW fügte die entscheidende Komponente hinzu: leichte Bedienbarkeit selbst für Einste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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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수
이제민(에드워드)신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편안할 수 없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하여 복수한다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는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고 나에게 새 이와 새 눈이 돋아나는 것이 아니다. 모두는 그만큼 더 상처를 입으며 살아갈 뿐이다.
복수한 만큼 나는 잔인해지고 잔인해진 만큼 나의 인간성은 파괴된다. 받은 만큼 준다든지 주는 만큼 되받겠다는 사고를 버려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법을 배워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독이 든 화살을 맞았을 때 화살을 뽑을 생각은 않고 자기에게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도로 쏘겠다는 복수심에 젖어 있으면 독이 퍼져 죽게 될 것이다.

복수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죽인다.
십자가는 복수심을 치유해준다. 

십자가로 치유된 자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를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된다.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던 힘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힘으로 변화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에게 못 박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 
십자가를 사랑하라.
[image: image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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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위로하는 날

                                                지은이 : 이해인(클라우디아)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은 /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구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 위로의 선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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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희망에 속느니 보다 절망에 속는다.  
톨스토이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한다. 무슨 일에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젠 인생이 끝장난 거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어느 삶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굳은 뜻으로 못할 일은 없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기까지 기회는 잠자코 있는 것 뿐 이다.

설령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휘어잡는 의지 앞에서는 

도리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힘 속에 자신의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의지가 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의지이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의지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한편에서는 모든 향락을 쫓아 버리라고 소리치고,  한편에서는 마음껏 향락을 즐기라 고 유혹한다.

당신은 위로 향하는 의지를 쫓을 것인가,아래로 떨어지는 의지에 몸을 맡길 것인가, 그것을 결심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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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우, 저런 교우 

방윤석 신부님의 유머
달구지 교우 ---- 누가 밀어주어야만 전진하는 교우. 
연 같은 교우 -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교우. 
고양이 같은 교우 ----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 만족하는 교우. 
풋볼 같은 교우 ---- 다음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교우. 
풍선 같은 교우 ----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교우.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등 같은 교우 ---- 쉴새없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교우. 
냄비 같은 교우 ----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우. 
종이 교우 ---- 비만 오면 축 쳐져서 안 나오는 교우. 
벙어리 교우 ---- 기도만 시키면 이렇게 되는 교우. 
핸드폰 교우 ---- 미사 중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교우. 
운동선수 교우 ---- 교회 체육 대회 때만 나오는 교우. 
연애 교우 ---- 이성과 데이트하기 위해 나오는 교우. 
잔치교우 ----- 잔치때만 나오는 교우.

시험관 교우 ---- 강론 시간에 점수 매기는 교우(무슨 점수?)
성인교우------혼자서 거룩한 척 하는 교우 
줄행랑 교우 ---- 퇴장성가 안 부르고 도망가는 교우, 조금 
더 급하면 영성체후 줄행랑 .
예수 교우 ____ 진짜 교우? 
칠면조 교우 ---- 성당 올 때마다 옷을 바꿔 입으며 자랑하는 교우. 
독창 교우 ---- 성가할 때 자기 혼자 큰소리로 목청 높이는 교우. 
국회의원 교우 ---- 한 가정에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우. 
나팔꽃 교우 ---- 주일날 미사만 나오는 교우. 
묵상 교우 ---- 평상시 안하다가 강론만 시작되면 고개숙이고  
조는 교우.

[image: image5.jpg]



^_^            ^_^


 월보 만남 / 소  식 ---------------------------------------------- 2006년 7월


	영 명 축 일


▶ 함부르크
 1일
안토니오
박진성
 3일토마스  STROBEL,
 이정수,홍종각,강신행
 4일
엘리자벳
엄영희, 최백화
 11일베로니카
김매자, 최선미
 21일다니엘
김무송, 심동근
22일
막달레나
김원자
24일
크리스토프 김영기,이재훈, 
최세원
      크리스티나  하진
25일
야고보
김형웅    


테아 
유수선
26일
안나 이정은, 김정아
   
아나벨
한성지, 정정숙

마리안나
한말조
28일
빅토
허두욱
▶브레멘
3일  토마스  구재웅
8일  아드리아스  전남진
16일  마리아  양봉자
25일  야고보  김영주
▶하노버

11일   베네딕도(분도)  문동철
       베네딕다(분다) Rathenow 병진
▶오스나브뤽 공동체
9일   아드리엔   아드리엔 Wenzel

24일 크리스티나  김미영
***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은 편집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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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모            임

	반
	일   시
	장    소

	둥글레반
	 
	추 후 알 림

	비둘기반
	
	추 후 알 림

	살롬반
	
	추 후 알 림

	햇빛반
	
	추 후 알 림


	신    심    단    체      및     모   임

	레지오마리애
	매주 화요일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성가대
	매주 수요일 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기도회
	매월 둘째주 목요일 17시
	사제관 친교실


	우 리 들 의  정 성


	주 일
	5월28일
	6월4일
	6월11일
	6월18일
	월일

	계(€)
	144,98
	316,80
	151,58
	189,07
	


	공  동 체  소  식


***축하합니다***

본당 사목회 홍보분과장이신 이강협(베드로)형제님의 장남 민재 (바오로)군이 St.Anne 성당에서 5월28일 첫 영성체를 하였습 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주님을 모시는자 답게 살면서 주님 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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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사목회의에서는 30-40대 가정을 갖이신분들과 청년반 모임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30-40대 배성우(도밍고) 형제님 께,청년반은 이훈(세바스티안)형제님께 각각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공동체에 Golf 동호회를 두기로 하였으며 그 준비를 위한 첫모임이 있었으며, 회장에현윤건(토마스). 간사에 허길조 (안드레 아)회계에 손수득 (요한 보스코)형제님이 수고 하시기로 하였습 니다. 많은 발전있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5월 25일(목) 아버지날을 기념하여 28일(주일)미사때 본당 청년들이 모든 아버지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각 아버지들에게 장미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시여 화이팅!

*** 환영합니다.***

☞ 이보나(보나)자매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하여 새로 나오셨습니다. 이보나 자매님은 회사 지사에 근무차 이곳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4일 성령강림절에 북부독일 공동체 합동미사 및 본당 날 야외 미사가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에 Hammer park 에서 있었 습니다. 아울러  Hamburg 공동체 35주년 기념 행사도 간단히 겸하였습니다. 브레멘,하노버, 함부르크, 오스나부뤽에서 교우들 이 참석하여 12시 정각에 미사로 시작하여 35년전의 창설인원 중에 아직도 여기 계신분들에게 간단한 선물증정이 있은후  각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에 나눔의 잔치가 있었으며, 식사후 주일학교 학생을 위한 오락과 성인들을 위한 계획을 청년분과에서 준비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낼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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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풍물놀이 반을 만들고져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허명자(가밀라 ) 자매님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축하합니다.*** 
김기년(프랑크),허선애(엠마누엘라)부부께서 지난 6월7일 득남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님의 풍성한 은총속에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6월10일에있은 본당주최 제 33회 한인친선 배구대회가 하느님의 축복과 교우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전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부 남자:1등-한인교회,  2등-천주교회, 3등-선교교회 
      여자 :1등-순복음소망교회, 2등-선교교회, 3등- 
천주교회 
일반부 남자: 1등 - 주 사랑교회,  2등-과기협, 3등-천주교회. 
       여자 :1등-천주교회,2등-순복음소망교회,
3등-여성회 .      이상입니다.
☞6월18일(주일) 김영주(로사)자매님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 인사차 우리성당에 부친 김두천(루가)형제님과 모친 이경숙 (레지나)자매님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 며 주님의 축복속에 하시는 모든일에 풍성한 수학이 있으시기 를 기도드립니다. 
☞6월18일(주일) 허훈(하비에르)형제님과 김재왕(마리아) 자매님이 따님 허선애 (엠마누엘라)자매님 방문차 오셨다가 본당에 오셨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쇄신 묵상회***

지도:현요한(제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일시:2006년10월4일(수)-10월7일(토)

장소:Maria Rosenberg 피정의집 

67714 Waldfischbach-Burgalban 희망하시는 분은 정명옥(살로메)자매님에게 문의 하시고 7월 말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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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 공 동 체


▶브레멘

☞
▶하노버
*** 환영합니다.***
☞김해원(스테파노),노영(크리스티나),김은선(에스텔),곽유정(안나),
안경아(말가리타)께서 하노버 공동체에 새로 나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안에 하시는 모든 일들에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오스나브뤽 공동체
☞
	주일 봉사자 안내


	날짜

7월
	독  서(살롬반)
	제 병 봉 헌
	카 페 봉 사

	  2일
	한장희(세라피노)
김은미(셀비아)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뎃다)
	비둘기반

	9일
	서상부(베드로)
이영분(유스티나)
	박춘실(리차드)

권우애(실비아)
	레지오 마리애

	16일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뎃타)
	현윤건(토마스)

현영애(헬레나)
	살롬반

	23일
	허채열(크리스티안)
김영란(엘리자밷)
	김영복(라파엘)

손수희(모니카)
	기도회

	30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자)
	김호현(크리스티안)

이효숙(세실리아)
	청년

30-40대


☻ 다음달  독서는 햇빛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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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례 및 행사

	7월
	요일
	내                     용

	1. 
	토
	

	2. 
	일
	연중 제 13 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3. 
	월
	

	4. 
	화
	

	5. 
	수
	

	6. 
	목
	성시간 19시 미사와 함께

	7. 
	금
	

	8. 
	토
	

	9. 
	일
	 연중 제 14 주일

	10. 
	월
	

	11. 
	화
	

	12. 
	수
	

	13. 
	목
	

	14. 
	금
	

	15. 
	토
	

	16. 
	일
	연중 제 15주일  농민주일

	17. 
	월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2. 
	토
	

	23. 
	일
	연중 제 16 주일

	24. 
	월
	

	25. 
	화
	

	26. 
	수
	

	27. 
	목
	

	28. 
	금
	

	29. 
	토
	

	30. 
	일
	연중 제 17 주일

	31. 
	월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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